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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치유활동 및 인식과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긍정적 
학업인식 간 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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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st Healing Activities, 
Perception and Career Adaptability, Positive Academic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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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산림환경에서의 실제활동 및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및 긍정적
학업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자는 P시 소재의 간호학과 재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척도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SPSS 25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으로 진행하였
다. 연구결과, 첫째로 산림치유 실제활동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치유활
동에 대한 인식 역시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긍정적 
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학업인식에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많고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사람일수록 산림에서의 활동을 통한 자기성찰의 기회가 많아지고 그로 인한 자아존중감과 자기자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
져서 미래의 삶을 위한 진로적응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산림치유 활동에 대한 긍정
적인식은 과거에 산림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현재 긍정적 학업인식 증진에도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게 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identify how tangible activities in the forest environment and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affect career adaptability and positive academic awareness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otally, 189 students from the Nursing University in Pohang city were enrolled
as subjects.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answered, and data analysis was achieved by applying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SPSS 25 program. Our results revealed that forest healing activities as well
as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affect career adaptation. However,
although tangible forest healing activities exerted a positive effect on positive academic recognition,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ositive academic awarenes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dividuals with actual forest healing 
activities and a positive perception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have more opportunities for introspection
through forest activities, thereby increasing their self-respect and confidence, which subsequently has 
a positive effect on career adaptability for the future. It is also known that positive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can be effective in promoting positive academic awareness, since they are established
through previous positive experiences in forest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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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간호학과 학생들이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는 일반 대

학생들이 경험하는 이성관계, 친구관계, 가족관계, 교수
와의 관계 등과 같은 대인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보다 학
업문제, 경제문제, 장래문제, 가치관문제 등과 같은 진로 
및 취업 등의 문제로 겪는 생활스트레스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난다. 또한 간호대학생들이 느끼는 학업문제 스
트레스는 일반대학생들과 비교해서 약 4배 정도 높게 나
타난다[1]. 이는 간호대 전공의 특성상 다양한 임상현장 
실습이 요구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2]. 

정서적 안정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긍정적 
자존감 및 자아의식을 높여서 직면한 상황에 대해 효과
적이고 자신감 있는 대처를 하게 한다[3]. 이러한 정서적 
안정감은 대학교에서의 학업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4].

숲 등 산림에서의 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안정에 효과
적이다. 산림의 색채 및 온열 환경은 건강한 성인의 뇌파
특성에 영향을 미치고, 자연의 영상인 저녁노을, 푸른하
늘, 산림경관 등도 심리적 안정에 효과가 있다. 이외에도 
산림치유 활동은 스트레스성 질환, 고혈압, 우울 등 생활
습관병에 의한 증상의 호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5]. 

산림환경 등 자연은 그 자체로 치유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 꽃, 돌, 시냇물 등 자연 그대로의 물질과 
환경 등은 각자 고유의 생명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생성
하고 지속적으로 주변에 전달한다. 산림이라는 자연속에
서 이러한 자연에너지들과 오래 접촉하면 할수록 자연과 
사람 간에 에너지 교류와 치유에너지 공명이 일어난다
[6]. 그렇게 연결된 치유에너지 공명은 사람의 몸을 최적
의 상태로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정서적으로는 스
트레스 감소 및 긍정적인 마음과 자존감을 높여준다.

산림환경에 풍부한 치유적 요소인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소리, 습도, 음이온 등은 사람의 건강증진, 쾌
적감, 면역력 향상과 같은 인체의 반응을 일으키는데, 쾌
적감이란 생리기후학적 측면에서 만족하는 마음의 상태
라고 정의할 수 있다[7]. 최근 산림의 다양한 치유인자인 
경관, 향기 등이 사람의 건강요인과 정서적 기능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되고 있으며[8], 현대인의 다양한 병적 증
상의 호전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9].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복잡한 도시환경 및 지속적 

스트레스 요인들은 주의력을 떨어트리고 주의 피로
(Attentional fatigue)를 불러 일으킨다[10]. 유도된 주
의 피로가 심각할 경우 스트레스 증가, 불면증 등과 같은 
인체 불균형이 초래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노력이 필요하다[11].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에 따르면, 많은 스트레스 자극에 노출되어 상당
한 지향적 주의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는, 산림의 자연
스러운 자연환경이 주의 피로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적
절한 환경이다. 이것은 산림환경속에 있는 자연스러운 
치유 및 회복환경이 복잡한 도심생활에 의해 발생되기 
쉬운 불수주의적인 주의로부터 실제로 주의회복을 촉진
시킬수 있으며[12], 이로 인해 주의집중 능력이 회복되고 
긍정적 심리를 형성하게 된다[13].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과거 산림에서
의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다. 산림 등 자연환경에 대
한 긍정적 감정은 현재 개인의 정서가 긍정적일 수 있음
을 나타내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듯 과거의 산림에서의 
긍정적인 경험 및 이해로 인해 형성된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또다시 산림치유 실제활동으로 이어
질 수 있기에 시너지 순환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고찰에 근거하여 숲 등 산림에서의 활동은 대
학생의 정서적안정과 심리적 긍정성을 높여주어 현재 학
업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
림치유 실제활동과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및 
긍정적 학업인식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살펴봄으
로써 현재 대학생으로서 학업성취감을 높이고 미래의 진
로에 대한 적응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배경
1.2.1 산림치유 실제활동 및 인식과 진로적응성의 관계
산림에서의 생활은 복잡한 도시생활로 인해 자연환경

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현대 도시인들에게 정
서적 안정과 심신회복의 역할을 한다. Kaplan(1989)이 
제시한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ve Theory)
에 의하면, 심리적압박과 긴장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그
와는 반대되는 주의회복활동, 즉 긴장을 일으키지 않고 
과제수행의 압박을 받지 않는 활동을 통해 사라지게 된
다[14]. 주의회복관점에서, 숲 활동은 긴장을 유발하는 
외부의 자극이 적고, 과제수행에 대한 긴장이 없기 때문
에 스트레스 해소에 적절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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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 숲에서의 활동은 자기성찰을 깊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통해서 개인의 경험과 관계된 것만이 
아니라,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 등을 내적 직관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기성찰이 깊을수록 자기
를 객관화하고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존감 및 자기긍정감이 높아지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리더십이 향상될 수 있다[15]. 

Baxter Magolda는 self-authorship라는 개념을 통
해 진로 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요인들을 구조화하였는
데,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self-authorship은 20대와 30
대 초반에 발달하기 시작하는데, 발달 초기에는 외부 기
준(phase 1: external formula)에 의존하다가, 점차 발
달하면서 내, 외부적 요인이 혼재된 상태인 혼합기준
(phase 2: Crossroads)에 들어서고, 온전히 자신의 내
적 기반에 근거하여 상황을 인식, 판단하는 단계(phase 
3: self-authorship)로 나아간다. 즉 self-authorship
은 사회구성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
고 사적 또는 공적 삶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
는 내적기반이 된다[16].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산림에서의 활동은 도심에서의 
외부환경에 대한 직접적이고 과제 중심적인 심리적 습관 
경향에서 벗어나서 자기 내면세계에 대한 인식과 통찰 
등의 심리적 성향을 높여 내적 기반을 튼튼히 하고 재조
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현재 삶의 적용뿐만 아니
라 진로를 계획하고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긍정적 도움이 
될 수 있다. 

산림에서의 활동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학
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숲 활동 산림치유프로그램의 적용
에서, 산림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학생의 정서안정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정서안정의 하위요인인 불안과 
긴장 그리고 근심, 두려움 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은 감소
되고 만족, 평온함, 자신감, 낙관과 같은 긍정 감정은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사고의 증가와 함께 주
관적 긍정과 목표 추구도 유의미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17]. 또한 비행, 자살, 왕따. 가출, ADHD의 동반 
문제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에 대한 산림치유
활동 프로그램 적용 결과, 현재건강수준, 미래건강수준, 
심리적안녕감, 심리적차원의 목표지향성 수준이 유의하
게 높아졌고 심리적불편감이 유의미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18]. 

특히 간호대학생과 관련한 송정희 외의 “산림치유 프
로그램이 여자간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반응 및 영적 건
강에 미치는 효과와 경험” 연구에서, 산림치유 활동에 참

가한 간호대학생이 숲을 알아가고, 자신의 변화를 통한 
치유의 경험을 함으로써 영성의 확장과 스트레스 감소가 
나타났음이 밝혀졌다[19].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림에서의 활동이 정서적 안정을 
형성하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현재 및 미래의 삶에 대한 
긍정심리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1.2.2 산림치유 실제활동 및 인식과 긍정적 학업인식
      의 관계
산림환경은 도시환경에서 경험하는 주의피로를 의도

적 노력 없이도 회복시키는 ‘회복환경’을 제공한다. 산림
환경은 외부 자극이 거의 없는 자연환경 그대로이기 때
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주의회복이 일어난다. 
환경심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볼 때, 현대인의 생활은 
점점 더 자연과 단절된 삶에 익숙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
해 다양한 신체적, 심리적 불편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
아지고 있는데, 산림환경에서의 다양한 활동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 유지와 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난다[20]. 이는 산림활동이 단순히 쉼의 차원이 
아닌 자연치유 관점에서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을 회복
시키고 질병의 치유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학교에서의 학업성취 능력은 지적인 이해와 함께 정서
적지능을 중요시 여긴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경우, 공
부처럼 집중하고 몰입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정서지능은 학교생활적응을 높여 주는데, 타인에 대한 
정서 인식이 높고 자기의 정서 관리 능력이 높을수록 학
업적 적응이 높으며 정서인식이 높은 학생은 대학에서 
사회적 관계 적응도 높게 나타난다[21].  몰입(flow)은 
학습동기와 학업결과와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매개하며, 
학습몰입을 얼마나 자주 심도 있게 경험하는가는 성공적
인 대학생활적응과 삶의 안녕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 진
로문제 해결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심리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22]. 이러한 몰입(flow)에 의한 학업성취도는 
정서지능의 상태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난다. 

또한 정서지능과 몰입과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학교
생활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자각을 향상시키고 대인관계 
증진을 가져와 우울, 스트레스 등을 감소시켜서 학습몰
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23]. 이
주형, 이숙정의 “대학생의 도시숲 체험과 정서지능, 학습
몰입, 진로스트레스의 관계 분석” 에서는 등산, 산책, 경
관감상 등의 도시숲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
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 정서와 타인정서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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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모두 높았으며, 학습몰입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또한 산림치유 활동과 간호대
학생들의 스트레스 반응과의 관계 연구에서, 산림치유활
동에 참여하였을 때, 스트레스 하위영역인 긴장, 공격성, 
좌절감과 전반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유의미한 감소를 나
타내었는데, 참여자의 진술처럼 숲과 친해지고, 숲을 이
해하며, 숲에서 하는 놀이의 즐거움을 통해 마음이 이완
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25]. 이러한 연구들은 산림치
유 실제활동이 긍정심리를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높여서 
현재 학업에 대한 적응과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긍정
적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산림에서의 치유활동이 정서지
능을 높이고, 몰입감을 향상시키며, 자기 긍정을 증가시
켜 학교에서의 학업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능동적 학업습
득을 통한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2. 조사대상 및 방법

2.1 조사대상
본 연구는 P시 소재 2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1-4학

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해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2021년 1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6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총 2개 학교의 간호학
과를 대상으로  각각 150부, 100부를 배포하여 연구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한 총 189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
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조사가 어려워 개별 SNS로 
연구취지에 대한 설명과 함께구글 설문지로 설문내용을 
작성하여 각 개인에게 보냈으며, 온라인으로 응답을 받
았다.

2.3 측정도구
2.3.1 산림치유 실제활동
산림치유활동 정도에 대한 측정은 연구대상자의 평소 

산림치유활동을 주간, 월간 평균으로 산출하여 실시하였
다. 항목으로는 주기적으로 등산, 둘레길 산책, 수목원 
탐방, 동산 산책 등에 대한 활동 횟수 여부를 조사하였
다. 본 척도는 단순 행동 횟수 측정이므로 타당도는 필요

치 않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734 이었다.

2.3.2 산림치유활동 인식
산림치유활동인식 정도에 대한 측정은 연구대상자가 

평소에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인식
이 어느 정도 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서, 항목으로는 등
산, 둘레길 산책, 수목원 탐방, 동산 산책 등과 같은 산림
치유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어느 정도 유익하다
고 여기는 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척도는 예, 아니오
와 같이 단순 응답이므로 타당도는 필요치 않으며 본 연
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6 이었다.

2.3.3 진로적응성
본 연구의 진로적응성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2)

의 개발과 Tak(2012)이 번안 그리고 육정원(2020)이 사
용한 진로적응성 척도(Career Adapt-Ability Scale; 
CAAS)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하위요인은 관심, 통제,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 등 4개의 하위요인이며 각 요인별 
6문항 총 24문항이다[26]. 측정방식으로 5점 Likert 척
도를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948
이었다. 

2.3.4 긍정적 학업인식
본 연구의 긍정적 학업인식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

업정도 및 학습에 대해 긍정적 자아특성과 부정적 자아
특성을 확인하는 학업자아개념 검사도구로서, 송인섭
(1982)이 사용한 ‘자아개념 진단검사’ 및 이계선(2010)
의 연구에서 사용한 학업자아개념 검사도구를 사용하였
다[27]. 하위요인은 학업태도, 학업성취, 학업능력 총 15
문항이며, 측정은 4점 Likert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학업인식 정도가 높음을 의미하며, 본 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884이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통계프로그램인 SPSS 25를 사용하였
고, 결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은 .05로 정하였다. 분
석은 연구대상자의 일반사회학적 특성에 대해 빈도분석
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 및 변수 간 상관관계를 실
시하였다. 연구문제 1,2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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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일반적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에서는 여성이 169명(88.4%)으로 많았고, 전공선택동
기에서는 스스로 전공을 선택한 경우가 131명(69.3%)으
로 가장 많았고, 전공 만족도는 ‘보통이다’가 73명
(38.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한 편이다’가 
72명(38.1%)으로 많았다. 자연치유에 대한 이해정도는 
‘잘 모르겠다’가 89명(47.1%)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알고 있다’가 78명(41.3%)으로 많았다. 

tem Count n %

Gender
Man 22 11.6

Woman 169 88.4

Major Selection 
Motivation

Own Choice 131 69.3
Family and relatives 

recommendation 45 23.8

Friend's recommendation 6 3.2
teacher recommendation 7 3.7

Major Satisfaction

Not satisfied at all 8 4.2
Not satisfied nearly 13 6.9

Normal 73 38.6
nearly satisfied 72 38.1

Very Satisfied 23 12.2

Natural healing
Understanding

Very familiar 10 5.3

I know a little 78 41.3
I do not know 89 47.1

I have no idea 12 6.3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3.2 일반적특성에 따른 집단 간 변수 차이
일반적특성에 따른 변수의 평균(표준편차), 평균에 따

른 집단 간 차이는 Table 2와 같다. 변수 값의 표기는 
Real activities of forest healing(1),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2), Career Adaptability(3), 
Positive Study Perception(4)로 하였다. 

분석결과, 성별에 따른 변수들의 집단 간 차이는 없었
고, 학과선택동기에 따라서는 진로적응성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였고(F=6,51, p<.001), 학과 만족도에 따라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산림치유실제활동
(F=3.043, p<.05), 산림치유실제활동에 대한 인식
(F=7.109, p<.001), 진로적응성(F=16,124, p<.001), 긍
정적학업인식(F=11.176 p<.001)로 나타났다. 자연치유

이해정도에 따라서는, 산림치유실제활동(F=3.138, p<.05), 
진로적응성(F=10,700, p<.001), 긍정적학업인식(F=5.531, 
p<.001)로 나타났다.

Item M
(S.E.)

1
(t/F)

2
(t/F)

3
(t/F)

4
(t/F)

Gender 1.88
(.322) .061 .067 1.793 .734

Major Selection 
Motivation

1.41
(.729) 1.859 1.333 6.51

(***) 2.553

Major Satisfaction 3.47
(.943)

3.043
(*)

7.109
(***)

16.124
(***)

11.176
(***)

Natural healing
Understanding

2.55
(.695)

3.138
(*) 2.301 10.700

(***)
5.531
(***)

*(p<.05), ***(p<.001)

Table 2. Differences of between group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3.3 변인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인 사이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산림치유활동인식은 산림치유실제활동
(r=.347***), 진로적응성(r=.266***), 긍정적학업인식
(r=.237***)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산림치유실제활
동은 진로적응성(r=.221**), 긍정적학업인식(r=.121)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변수 간 공선성문제는 없었다.

1 2 3 4

Real activities of 
forest healing(1) 1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2)
.347*** 1

Career 
Adaptability(3) .221** .266*** 1

Positive Study 
Perception(4) .121 .237** .678*** 1

**(p<.01),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4 산림치유 실제활동과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
    적응성 및 긍정적 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3.4.1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및 긍정적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모형은 유의하였으며(F=9.577, p<.05),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4.7%로 나타났다(R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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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bin-Watson 값은 2.014로 잔차의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산림
치유 실제활동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고(β=.221, p<.05), 산림치유 실제활동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적응성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긍정적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분석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F=2.789, p>.05), 회귀모형의 설
명력은 약 1.5%로 나타나(R2=.015). 산림치유 실제활동
이 긍정적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 이 내용은 Table 4와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
t variable B S.E. β t p

Career 
adaptability

(Constant) 3.474 .113 30.731*** .000

F.H.A .085 .027 .221 3.095
** .002

F=9.577(p<.05), R2=.047, D-W=2.014

positive 
academic 
awareness

(Constant) 2.481 .100 24.732*** .000

F.H.A. .040 .024 .121 1.670 .097
F=2.789(p>.05), R2=.015, D-W=2.101

**(p<.01)***(p<.001), F.H.A.(Forest Healing Actual Activities)

Table 4. Effects on career adaptation and positive 
academic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이 결과에 대해, Table 2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일반적특성을 더미변수로 전환 후 통제변수로 설
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림치유실제활동
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학과선택동기 통제 시 β
=.156(p<.05)로 유의하였고, 학과만족도 통제 시 β
=.167(p<.05)로 유의하였고, 자연치유이해정도 통제 시 
β=.101(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산림치유실제활동과 
긍정적학업인식과의 관계에서, 학과만족도 통제 시 β
=.065(p>.05)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연치유이해정도 통
제 시 β=.005(p>.05)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연치유실제활동과 진로적응성과의 유
의한 관계에서 통제변수인 학과선택동기, 학과만족도는 
유의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자연치유이해정도는 
결과를 유의하지 않게 변화시켰다. 또한 산림치유실제활
동과 긍정적학업인식과의 관계에서 통제변수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3.4.2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
     적응성 및 긍정적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이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였고(F=14.19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7.1%로 
나타났다(R2=.071). Durbin-Watson 통계량은 2.157
로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β=.266, p<.001), 산림
치유활동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진로적응성도 높아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학업인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 본 연구모형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나타났고(F=11.079, p<.01), 회귀모형의 설명력
은 약 5.6%로 나타났다(R2=.056). Durbin-Watson 통
계량은 2.159로서, 잔차의 독립성이 확인되었다. 회귀계
수의 유의성 검증 결과,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은 긍
정적학업인식에 유의한 정(+)의 영향으로 나타나(β
=.237, p<.01), 산림치유활동인식이 긍정적으로 높을수
록 긍정적학업인식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내용
은 Table 5와 같다.

Dependent 
variable

Independe
nt variable B S.E. β t p

Career 
adaptability

(Constant) 2.861 .253 11.297*** .000
A.F.A. .269 .071 .266 3.767*** .000

F=14.193(p<.001), R2=.071, D-W=2.157

positive 
academic 
awareness.

(Constant) 1.907 .223 8.567*** .000

A.F.A. .209 .063 .237 3.329** .001
F=11.079(p<.01), R2=.056, D-W=2.159

*(p<.05)**(p<.01)***(p<.001)
A.F.A.(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Table 5. Effects on career adaptation and positive 
academic awareness of forest healing 
activities                              (n=189)

이 결과에 대해, Table 2에서 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일반적특성을 더미변수로 전환 후 통제변수로 설정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과 진로적응성과의 관계에서, 학과선택동기 통제 시 
β=.177(p<.05)로 유의하였고, 학과만족도 통제 시 β
=.105(p>.05)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연치유이해정도 통
제 시 β=.170(p<.05)로 유의하였다. 산림치유활동에 대
한 인식과 긍정적학업인식과의 관계에서, 학과만족도 통
제 시 β=.129(p>.05)로 유의하지 않았고, 자연치유이해
정도 통제 시 β=.189(p<.05)로 유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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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과 진로적응성
과의 유의한 관계에서, 통제변수인 학과선택동기, 자연
치유이해정도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고, 학과만족도
는 결과를 변화시켰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산림치
유활동에 대한 인식과 긍정적학업인식과의 유의한 관계
에서, 학과만족도 통제 시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변하였
고 자연치유이해정도 통제 시 유의한 결과에 변화가 없
었다.

4. 고찰

본 연구는 산림환경에서의 실제활동 및 산림치유에 대
한 인식이 간호대학생의 진로적응성 및 긍정적 학업인식
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로 산림치유 실제활동이 진로적응성과 
긍정적 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산림치유 실
제활동은 진로적응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21, p<05), 산림치유 실제활동
이 긍정적 학업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
지 않았다(F=2.789, p>.05), 이는 실제적 산림치유활동
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확장된 자기 인식과 안녕감이 진
로에 대한 긍정적 삶의 태도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현재 간호대학생이 직면하고 있는 학과 공부 및 
면허시험에 대한 과중한 부담감은 산림치유활동에 더하
여 심리상담적 방법과 운동요법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로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은 진로적응성에 유
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66, 
p<001), 긍정적학업인식에도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237, p<.01). 이는 산림치유활
동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경우 삶의 태도 역시 긍정적
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같은 긍정적 삶의 태도로 인해 
간호대학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진로에 대해 긍정적
인 마음을 가질 수 있음을 나타내며 현재 학업 수행에 있
어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로 일반적사항을 통제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 
자연이해정도가 낮을 시 자연치유실제활동에 따른 진로
적응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자연치유
이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자연치유실제활동을 높여주
고 그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긍정적 효과로 인해 진로적
응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학과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인식과 진로적응성, 

긍정적학업인식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간호
학과를 선택한 동기가 긍정적일 때, 미래의 진로와 현재 
학업수행에 대해 자발적이고 긍정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이 연구결과는 이주형, 이숙정(2014)의 연구에서 등
산, 산책, 경관감상 등의 도시숲 체험을 적극적으로 하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기정서와 타인정서에 대
한 이해, 정서조절과 정서활용 및 학습몰입이 모두 높았
으며, 진로스트레스는 낮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다[28]. 또한 여대생의 ‘도시숲 이용행태와 자기성찰적 
진로결정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도시숲 이용 빈
도가 여대생들의 심리적 안정, 자기성찰에 효과적이라는 
결과와도 내용적으로 일치한다[29]. 하지만 박경자 외
(2015)의 연구에서 도시숲 체험 프로그램이 고교생들의 
학업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학업성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는데, 이는 본 연구대상
인 간호대학생들이 학업과 면허증 시험 때문에 받는 스
트레스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데 따른 결과로 여겨
진다[30]. 

이외에 산림에서의 활동 경험이 정서적 안정감에 효과
적인 영향을 끼치어 분노를 완화시키며[31], 우울과 불안
을 완화하고 자존감을 높인다는[32] 연구결과와도 맥락
을 같이한다. 

5. 결론

간호대학생의 경우 많은 의료관련 분야 학업과 임상실
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간호직종 진로에 대한 자기확신
부족 또는 막연한 불안감 등의 심리적 불안정을 경험하
기 쉽다. 산림치유활동은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과제 
또는 목표지향적 학교 환경 등 주의피로를 유발시키는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환경에서 자기성찰의 기회를 높여
준다. 조용한 산림환경에서의 자기성찰이 깊어지면 분주
한 도시환경으로 인해 내면에 가라앉았던 미해결과제에 
대한 해결책이 잠재의식 차원에서 떠오르게 된다. 

또한 산림환경에서의 산책, 자연경관 관찰, 산림환경
과의 동화 등은 자기 실존에 대한 인식을 고양시키고 확
장시켜 주어 자기긍정 심리를 높여준다. 그 결과로 자신
의 진로에 대해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현
재 학업과 관련하여 성취동기 및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효과를 가져다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자연치유이해정도를 높여서 산림치유실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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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학과선택
동기 및 학과만족도를 높여서 현재 학업성취감을 향상시
키고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
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전의 산림치유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과 현재 실제적인 산림치유활동이 간호대
학생들의 자기의식을 확장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진로적응성을 높이고 긍정적 학업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으로 다음
을 제시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산
림치유활동 여부와 인식에 따른 조사를 한 것으로서, 추
후 연구에서는 산림현장에서 직접 치유프로그램을 진행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
째, 본 연구에서는 산림치유활동 여부에 대해 통합적 조
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후속연구에서는 다
양한 산림치유 활동 방식과 장소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
는 것도 의미있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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